
보 도 자 료
2018.12.6일(목) 11:00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비고
  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
  # 공동배포 : 산업부

담당

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
과장 이동훈, 서기관 이경수

(044-200-2056, 2057)

겨울철 
전력수급

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
과장 강경택, 전문위원 최수혁

(044-200-2216, 2219)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
과장 최우석, 사무관 권용균

(044-203-5240, 5254)

※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

올 겨울 안정적 전력수급 예상, 충분한 예비력과 예비자원 확보

 <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>
▸올 겨울 피크시 예비력 1,100만kW 이상 전망, 추가예비자원도 728만kW 확보
▸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(12.10～‘19.2.22)을 통한 수급상황 집중관리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6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회

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세종↔서울 영상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

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」을 심의․

확정했습니다.

* 참석 : 교육부․행안부․문체부․산업부․복지부․환경부․고용부․여가부․국토부․

중기부장관, 국조실장, 방통위원장, 기재부1․과기정통부2․국방부 차관,

통계청․소방청․경찰청․산림청․기상청장, 공정위 사무처장 등

◈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(산업부)

□ 정부는 올 겨울 전력예비력과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

전력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□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ㅇ (전력수급 전망)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,800만kW 내외,

혹한 가정시 9,160만kW 내외로 예상되며,

    * [기준전망] 최근 10년 평균기온 –5℃, [혹한전망] 최근 50년내 최저기온 –11℃ 반영

    * 전력수요 전망시 기온은 동계피크 직전 72시간 동안 5대 도시 평균 기온을 활용

- 공급능력은 1억 322만kW를 확보하여, 예상치 못한 한파 발생시에도

예비력은 1,100만kW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구 분 최대전력수요 (A) 최대 공급능력 (B)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(B-A)

‘18.12~‘19.2월
8,800만kW (기준전망)

9,160만kW (혹한전망)
10,322만kW 

1,522만kW (기준전망시)

1,162만kW (혹한전망시)

17.12~‘18.2월 8,824만kW 10,115만kW 1,291만kW

   * 예측모델 오차 감안시 전력수요가 9,340만kW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, 발생

확률이 0.5%로 매우 낮고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900만kW 이상을 유지 예상

ㅇ (전력수급 대책) 정부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 ‘전력

수급대책기간’으로 지정하고,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.

- 전력구를 비롯한 20년 이상된 열 수송관 및 가스배관 등 지하

에너지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

- 발전기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예비자원*

총 728만kW도 확보하여 필요시예비력 수준에 맞춰 활용할 예정입니다.

* 수요감축요청(DR),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, 전압하향 조정 등

- 아울러, 사회적 배려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전기․도시가스 
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.

* ’18~‘19년 사업 : 총 612억원 규모, 60만 가구 대상, 가구평균 10.2만원


